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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방공능력을강화하고있다.일

본은지난6월4개군사기지에PAC-3

MSE방공미사일체계배치를마무리했

다고밝혔다.

이번에배치된PAC-3 MSE 체계의

최대사거리는100㎞로, 기존의PAC-

3보다최대사거리가30㎞늘어났다.현

지언론은직격파괴(Hit-to-Kill) 방식

의PAC-3MSE체계는진화하는공중

위협에대응할수있는강화된성능을갖

추고있다고평가했다.

이번배치는2017년12월록히드마틴

과 미국과 일본 등 동맹국의 PAC-3,

PAC-3MSE체계납품계약에따른것

이다.당시록히드마틴은9억4400만달

러규모로계약을수주했다.

PAC-3 MSE는이중펄스고체로켓

모터를이용해고도와사거리, 유효요

격거리가증가했다.이미사일은전술탄

도미사일, 순항미사일, 항공기등공중

으로접근하는위협들을방어하는데탁

월한효과를발휘할것이란기대를받고

있다.

한편고노다로일본방위상은이와별

개로일본내2대의이지스어쇼어미사

일방어체계배치를무기한중단한다고

밝혔다.고노방위상은그이유로기술적

문제와비용상승을들었지만,일각에서

는일본내부의반대운동이영향을줬다

고평가하고있다. 해외 언론에따르면

일본정부는반대운동으로미사일방어

체계배치계획을포기한사례가있다.

공동기획

세계 무기 동향 

미해군 플라이트Ⅲ알레이버크급구축함용신형레이더인수

탐지능력대폭향상, 대공능력강화

기존레이더보다30배이상민감

탄도탄방어 수상전등동시수행

미해군이더욱강력한성능을발휘

하는신형레이더를인수했다. 미해

군은최근플라이트Ⅲ알레이버크급

구축함인 잭 루카스 함에 사용할 첫

AN/SPY-6어레이레이더를인수했

다.잭루카스함은개량형공중 미사

일 방어 레이더를 장착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레이시온이제작한SPY-6는미해

군의순양함 구축함이사용하고있는

AN/SPY-1 어레이 레이더보다 30

배이상민감하다. 하지만많은전력

을필요로하기때문에특별설계가필

요하다. 플라이트Ⅲ의선도함으로미

시시피주잉걸스조선소에서건조중

인잭루카스함은2024년인도될예

정이다. SPY-6 레이더는이번인수

로더욱빨리함대표준이될것이라는

평가를받고있다. 미해군은구형알

레이버크급구축함에도이레이더의

축소형을설치할예정이다.

웨스크레이머레이시온미사일앤

드 디팬스 사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SPY-6는 레이더 능력을 진화적으

로 발전시킨 제품 이라고 강조했다.

크레이머 사장은 SPY-6 레이더는

개별임무에대한충실도를유지한가

운데여러임무를동시에처리할수있

도록설계됐다 며 높은수준의탐지

능력을 통해 탄도미사일 방어, 수상

전, 대공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등

구축함이수행해야하는모든임무를

지원하도록 설계됐다 고 설명했다.

또 전자공격,재밍등적의방해를이

겨내고기능을발휘할수있다는점도

또다른특징 이라고덧붙였다.

SPY-6 레이더는획득과정에서이

미능력시험을거쳤다. 미해군은앞

으로해상시운전을통해레이더의성

능을다시한번검증할계획이다. 레

이시온은잭루카스함의 SPY-6 레

이더가원활하게기능할경우수출도

진행할계획이다.크레이머사장은잠

재적고객으로한국과일본을고려하

고있다고밝혔다.

미해군의플라이트Ⅲ알레이버크급구축함선도함인잭루카스함. 출처=defensenews.com

미해군이신형구축함에사용할새레이더를인수했다.이레이더는현재미해군의순양함 구축함이사용하고있는레이더에비해30

배이상민감해대공전력강화에큰힘이될것이라는기대를받고있다.일본은방공능력을강화하기위한PAC-3MSE체계배치를마

무리했다.PAC-3MSE체계는기존PAC-3보다사거리등이향상된대공방어체계다.영국BAE시스템스는미육군155㎜포탄용장

거리정밀유도키트개발을수주하는등미육군과의계약을이어가고있다.파키스탄은신형전차를도입,지상전력강화에나섰다.알-칼

리드-I이라는이름이붙은이전차는경쟁국인인도의전차전력에대응할수있는성능을갖춘것으로알려졌다. 맹수열기자

파키스탄알-칼리드-I전차도입

화생방 포탑공격방호력높여

英방산업체BAE시스템스

美, 장거리정밀유도키트계약

BAE시스템스가개발하고있

는장거리정밀유도키트의개

념도.

출처=army-technology.com

영국 방산기업인

BAE시스템스가미

육군의 155㎜ 사거

리연장포탄에사용

할 장거리 정밀유도

키트(LR-PGK)를

제작하는 계약을 수

주했다. 미 육군은

2023년까지이장거

리 정밀유도키트를

전력화할계획이다. 이를통해복잡한전장환경

을극복하고거리 70㎞이상의표적을정밀타격

하겠다는것이미육군의구상이다.

존왓킨스BAE시스템스정밀타격담당부사

장은 우리는 정밀유도, 고내구성 전자장치, 포

플랫폼분야에서축적된경험을바탕으로임무효

과를향상할장거리정밀유도키트개발에성공할

것 이라고힘줘말했다.

앞서 BAE 시스템스는지난해 9월미육군에

장거리정밀유도키트의성능을시연했다. BAE

시스템스는곧장거리정밀유도키트계열의신관

을미육군에납품,실제발사를통해정확성과신

뢰성을확인할예정이다. 또더욱저렴한비용으

로키트를생산하고성능을개량하기위해설계

투자도병행할계획이다.장거리정밀유도키트는

GPS항재밍기술을갖출예정이다.이를통해탄

착오차와부수피해를줄이며, 조종성도향상하

겠다는것이BAE시스템스의계산이다.

파키스탄육군이현재운용하고있는알-칼리

드주력전차의개량형도입을시작했다. 파키스

탄육군은최근국영방산업체HIT에서알-칼리

드-I전차의1차도입행사를열었다.

신형전차로구성된부대는도입과함께파키스

탄육군기갑군단소속이됐다.현지언론이공개

한도입행사영상에는최소20대의알-칼리드-I

전차가정렬해있다.

콰마르자베드바좌육군참모총장이참석한행

사에서알-칼리드-I은기동,이축화포안정화제어

체계,이동간연막차폐제사용등을시연했다.파

키스탄,중국,우크라이나의합작으로제작된알-

칼리드-I 전차는파키스탄이운용하던노후화된

전차620여대를대체할전망이다. 2001년전력

화된알-칼리드전차를기반으로전반적인성능

개량이이뤄진것으로알려졌다. 전문가들은알-

칼리드-I전차가경쟁국인인도의T-90S전차와

경쟁할수있도록설계된것으로분석하고있다.

알-칼리드-I 전차의주포는125㎜활강식으로

기존과같지만, 포구감지기가새로장착됐다. 포

탑에는 원격조종이 가능한 12.7㎜ 기관총과

1000발의 탄약, 통합전투관리체계가 탑재됐다.

또화재 폭발 방사선탐지등화생방방호능력

과포탑공격에대한방호능력도강화됐다.이밖

에 전자식 자동장전장치(SSAL)와 지휘통제체

계도갖췄다. 자료제공=기품원(글로벌디펜스뉴스)

패트리어트미사일체계. 출처=i-hls.com

일본 첨단패트리어트미사일체계배치

최대사거리 100㎞…공중위협대응탁월


